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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

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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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다시 쏘아올린 기대 

9월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개선 기대가 니켈 

가격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테슬라 전기차 생산을 위해 광산업체에 더 많은 니켈을 채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차에 가장 많이 탑재되는 배터리는 현재 NCM(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8:1:1이 배율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 주행거리가 길어지긴 하지만, 폭발 위험이 높아 니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안전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금년 초 니켈 가격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니켈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연초 $11,000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전기차 판매 개선과 스테인리스 스틸 수요 개선 기대로 금년 저점 

대비 40% 가량 반등에 성공했다.  

차트1. 니켈 가격 동향  차트2.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대중국 니켈광 수출 

 

 

 

출처 : Bloomberg  출처 : Bloomberg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의 니켈광 수출 규제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더해지며 니켈 가격을 연초대비 90% 가까이 끌어 올렸던 터라,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와중에 전기차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다. 다만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최대 

수요처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포함해) 니켈 관련 수요가 하락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중국 수출이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련 니켈 대체제인 NPI(Nickel Pig 

Iron)의 인도네시아와 중국 생산이 늘어난 것도 차이가 있다.  

배터리 데이에 주목할 포인트 셋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한때 그가 했던 말들이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빈번히 들어야만 했다. 급속충전시스템 슈퍼차저(현실화), 

자율주행(현실화), 민간 재사용 로켓(현실화), 시속 1,200km가 넘는 초고속기차 

하이퍼루프(개발중) 등이 좋은 예다. 이렇듯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 되면서 머스크의 발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커저왔다. 그런 그가 이번 배터리데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을 예고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기에 시장에서는 무성한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다시 주목시킨 니켈 

이미 시장은 전기차 랠리를 

한번 경험했다 

배터리 데이에 주목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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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9월22일 열리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행사는 전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그럼 배터리데이에 주목할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차트3. LFP 혹은 NCM의 내재화  차트4. 나노와이어 예고한 테슬라 홈페이지? 

 

 

 

출처 : 삼성선물 정리  출처 : Tesla 홈페이지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술 내재화(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터, 

인버터, 차체, AI반도체, 자율 주행 인공신경망과 클라우드, 통신 등에 대한 내재화는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3사에는 부정적이지만 당장 

100% 자체 생산 가능성은 낮아 협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협업을 하고 있어 LMFP(리튬인산철+망간) 개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NCM(니켈코발트망간)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현재 널리 이용되는 NCM811에서 니켈 

함유량을 더욱 늘리는 NCM 9 0.5 0.5과 더불어 톤당 3.5만불을 육박하는 코발트 

사용을 없앨 가능성도 함께 예상된다. 

나노와이어 적용가능성은 테슬라 배터리데이 예고 페이지 배경에 특이한 형태의 

이미지가 추가되면서 더욱 힘이 실렸다. 이 이미자가 나노와이어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예로부터 중요한 미래 관련 발표를 앞두고 

이미지나 문구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일종의 힌트를 주곤 했다. 과거 

하이퍼루프(진공튜브 사진 공개) 발표 당시와 재사용로켓(스타십 사진 공개) 등이 좋은 

예다. 나노와이어는 금속 단면의 지름이 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인 극미세선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번에 실리콘 100% 나노와이어 기술이 음극재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은 높은 에너지 밀도로 기존 사용되는 흑연보다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부피팽창 문제로 사용이 기피되어 왔다. 현재는 흑연 90%~95%, 

실리콘 5%~10%를 대부분 사용 중이다. 하지만 만약 실리콘 나노와이어로 구조화에 

성공하게될 경우 부피가 팽창되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구조는 2D지만 3D 형태로 제조가 가능해 에너지 용량과 충전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될 경우 기존 배터리 대비 효율성이 

수십배가 늘어나 배터리 가격 하락에 일조할 수 있다. 

 

 

LFP Li Iron Phosphate

NCA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M Nickel Cobalt Manganese

LCO Lithium Cobalt Oxide

배터리 모델 Excellent

Good

Average

LFP NCA NCM LCO

Energy Density

Power Density

Stability

Lifespan

Commodity Sensitivity

① 배터리 내재화 여부 

② 나노와이어 기술 

실제 나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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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5. 일반적인 리튬 계열 배터리 내부 구조  차트6. 테슬라의 큰 그림: 전고체 배터리 자체 생산 준비 

 

 

 

출처 : 삼성SDI  출처 : 테슬라 

 

현재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모두 리튬 계열 배터리다.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해 화재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차세대 

기술로 일컬어지는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전해질이 고체 

상태로 비교적 안전성이 높고 전해질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가 필요없어 

여유 공간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충전시간도 기존 

배터리보다 짧아지고 폭발 위험성도 낮으며 대용량도 구현이 가능해 최대 주행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다(현재는 400~500km 수준). 테슬라는 작년 배터리 조립 

자동화 설비와 생산 솔루션 전반을 제작하는 업체인 캐나다 하이바 시스템즈를 

인수(2,700억원)했고, 배터리 개발업체이자 전고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멕스웰 

테크놀로지도 인수(2,400억원)하는 등 적극적인 전고체 자체 개발 기대를 높였던 

만큼, 이번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완료 발표 가능성도 존재한다. 

테슬라는 과연 시장을 놀래킬 수 있을까? 

사실 정련니켈 전체 수요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전체 수요 중 63%를 차지하며 배터리 관련 수요는 아직 5%에도 못 미치고 전기차 

관련 수요는 3%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절대값 만을 가지고 전기차의 니켈 관련 

수요를 외면하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는 점(2030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전기차 판매 의무화와 내연차 판매 

금지 예정)과 매년 40~50%씩 신규 수요를 꾸준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는 니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내용 중 

몇까지 혹은 모두 또는 이들을 뛰어넘는 정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테슬라의 LFP내재화를 제외할 경우, 앞에 언급한 가능성들의 공통점은 배터리 무게를 

줄이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코발트 함유량을 줄이거나, 직접 생산을 통해 전기차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수렴된다. 당장 

대규모 상용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가 향후 배터리 

효율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판매 기대 증가와 니켈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③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번 발표의 핵심 의제는 

배터리 효율성에 초점  

 


